
SK인천석유화학, 부대시설 무단축조
공장 내부에 일부 제조시설 20기 건설 … 인천시 21일부터 감사 착수

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SK인천석유화학 P-X(Para-Xylene) 공장 내부에 일부 제조 및 부대시설이 무단

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.

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의 P-X 공장 증설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2013년 10월21일부터 감사

에 착수한다고 2013년 10월17일 밝혔다.

인천 서구는 공장 내부에 가열기, 여과기 등 일부 부대 및 생산시설 20기를 무단 축조한 사실을 밝혀내 사

법기관에 고발했고, 신고하지 않은 공작물은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.

인천시는 2013년 10월10일부터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인․허가 관련 자료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

라 자료제출 기간을 10월18일까지 연장해 10월21일부터 본격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.

인천시는 2006년 11월 증설승인 이후 2013년 1월 건축허가과정과 건축허가 이후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를 정

밀하게 감사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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